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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generate a grounded substantive theory of the adaptation process of moth-
ers-in-law of Vietnamese women married to Korean husbands. Methods: Thirteen women who had Vietnamese 
daughters-in-law were interviewed. Data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Eight categories with 19 sub-categories were extracted from 268 concepts. The identified phenomenon was 
'overcoming differences' and the core category was 'trying one's best to live together with daughter-in-law'. The 9 
categories were grouped into 3 stages for the adaptation process: encountering, struggling, and living together.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individuals from different cultural and personal backgrounds have to live 
together there is a continuing negotiation process towards meeting each other's needs. Health professionals can 
assist this adaptation process by providing these women with insights into various ways of meeting each other's need 
while they are str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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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해마다 10%씩 증가하여 2013년 2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전체 외국계주민의 10.5%를 차지한다. 그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5.8%인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42.3%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26.5%로 많다(Ministry of Justice, 2013). 

이는 2005년 이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Chung, 2008).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대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

는 지방과 공단 지역, 읍면단위의 농촌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

rity, 2010). 

이처럼,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2005

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과도기적 과정으로 의사

소통의 장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과 고부간의 갈등, 사회

적 지지망 부재,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지위의 불안정, 자녀들

의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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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 이혼은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

ce [KNSO], 2012; Song & An, 2011). 다문화가정의 해체의 

내적 원인으로 남편, 시부모와의 문화적 갈등이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 Bae, 2011; Yeo, 2010). 또한 여

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도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m, 2010; Kim, 

2010). Kim (2006)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원인이 부부관

계 자체보다는 공동생활이나 친인척간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Yang (2008)은 시어머니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위계

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장

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함을 느끼거나 실망하게 되는 원인

이라고 하였고, Searle와 Ward (1990)은 타문화 적응에 있어

서 사회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고 보고하였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직계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가

족관계를 넘어 친족관계까지도 확대되어 있어 외국인 며느리

가 적응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Kim, S. 

K. et al., 2009; Yeo, 2010). 농촌 지역의 특성상 하루의 대부

분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해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Seong & Hwang, 2013). 실제로 시부모의 문화적 

유능감은 외국인 며느리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게 해주고 며

느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낮춘다. 그리고 시부모가 며느리

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시부모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며느리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경우 며느리의 결

혼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Chung, Park, & Oh, 

2010; Pyo & Kwon, 2009; Rittenour & Soliz, 2009). 이와 

같이 시부모와의 관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 삶의 

질,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농촌중심의 전라

남도 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의 시부모와의 관계 만족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는데(Kim, Park, & Sun, 2009), 그 중에서도 베

트남 출신 여자결혼이민자는 나이도 어리고 부부간의 연령차

이도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

(Chung, 2008; KNSO, 2012), 이들의 경우 부부관계보다도 

배우자의 부모 ‧ 형제와의 관계에서 더 갈등이 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8). 뿐만 아니

라 한국에 오는 베트남 여성의 대부분은 남부 농촌 메콩델타 

출신으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유교적 전통이 덜하고 이민족과의 결혼에 개방적이며 여성의 

가치와 지위가 높고 남녀평등의식이 강한 곳이라 비교적 한국

의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시부모와의 

적응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 시어머니와 그 가족의 어려움도 가

중시킬 것이며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Kim, 

2011). 이에 관하여 Kim, H. K. 등(2009)과 Seong과 Hwang 

(2013)은 다문화가정 시어머니가 한국인 며느리를 본 시어머

니보다 스트레스나 고부갈등이 더 심하고 신체화 증상이나 우

울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국제결혼을 

반대한 경우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스트레스원으로는 경제적

인 문제, 며느리의 점잖지 못한 옷차림, 언어적인 문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것 등이었다. 갈등의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Morr- 

Serewicz, 2008; Quinn, 1983), 베트남 며느리의 경우 학력

도 낮고 한국어 실력도 낮아(Kim, H. K. et al., 2009. 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가 며느

리와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나가는 지, 적응과정에 

관련된 조건들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간호

사가 그들 서로의 건강한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

건인데, 근거이론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과 사회적 과정을 탐구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실체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Park, I. H. et al., 2008).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와 시부

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시부모들

에 대한 연구’(Kim & Lee, 2011), ‘다문화 가정 시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Kim, H. K. et al., 2009), 

‘농촌 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

구‘(Yoon & Lee, 2010) 등 부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문화적인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 출신들을 통합해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다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며

느리를 맞이한 농촌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

와의 삶에 대한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여러 복합적

인 관련 조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다.

최근 다문화와 관련된 가족의 갈등,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거

점 국립정신병원의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갈등해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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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증진에의 참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흐름에 중추적인 역

할을 할 간호사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의 기초로서 뿐 아니라, 건

강한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중재

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살

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근거이

론 연구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은 실제로 수집된 경험적 질적자

료에 근거하여 사회심리적 문제점, 대처전략, 그리고 과정의 

변화 모두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Glaser, 1978).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전라남도 농촌거주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한국인 시어머니들이다. 본 연구가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임을 

고려하여 베트남 며느리가 결혼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동

거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였다. 처음 선정은 N시

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

자의 시어머니와 참여자의 소개에 의한 눈덩이표집으로 하였

고, 최종 1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의식이 명료하고 의

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나이는 55세~75세, 대부분 농업과 축

산업에 종사하였고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평균기간은 3년, 아

들의 나이는 평균 42.10세이었다. 

3.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익명성의 보장과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면담

도중 언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탈퇴

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음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서면으

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 수 있는 캐

비넷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구의 최종 종료 시 즉시 폐기될 예

정이다. 연구참여 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조건으로

는 긴 면담시간과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에 관한 응답 

등이 있고, 유익이 될 만한 것으로는 면담을 통한 상담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장기적인 유익으로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농촌 시어머니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

적인 작업에 공헌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부

호로 언급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6월부터 참여자를 모집

하여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2011년 9월까지 

약 3개월이다.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알고 있는 센터장과 

팀장의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방문 교사들을 면담자로 선택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사용법, 추가적인 질문

의 종류, 면담자의 선입견에 대한 주의 사항,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 연구자가 시범적으로 면

담한 내용을 모델 사례로 청취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후 면

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받은 면담자

들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

으며,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가

지고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편안해 하는 

곳을 선택하게 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은 며느리가 옆에 없는 경

우에 이루어졌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참여자도 있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베트남 

며느리를 맞게 되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주변

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후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였다. 면담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되었고, 한 교

사가 면담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 교사는 보조로 연구참여

자들의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면

담노트에 기록하였다. 보통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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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시간 정도이며 가장 긴 것은 1시간 30분 정도였고, 참여

자 1명 당 면담은 2~3회 시행되었다. 면담이 끝난 즉시 녹음된 

참여자의 말을 필사하였으며,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가 전체적

으로 녹음자료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과

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면담 내

용이 풍부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자

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필사된 

면담내용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

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필사된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코딩

을 하고 그 결과를 유사한 개념들로 범주화하는 개방코딩을 

한 후, 범주 간의 관계를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상황적 맥락, 

중재적 상황, 상호작용전략, 결과의 구조로 분석하여 연결하

는 축코딩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통해 모든 범주와 연결된 핵심범주를 찾아낸 후 

적응과정의 단계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는 분석코딩과 상호

작용의 내용을 수차례 비교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은 순환적으

로 반복되었다. 

6.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질적 연구 전문인 두 연구

자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

쳤고, 추출된 결과에 대하여 참여자와 면담을 했던 방문교사

와 의견을 나누며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본 연구자들은 질

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대학원과정에서부터 수차례의 수업과 

훈련과정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하였고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

하여 여러 편의 질적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268개의 개념이 발견되었고, 이

들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분류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의 하

위범주가 발견되었다(Table 1). 8개의 범주를 재조합한 패러

다임 모형에서 중심현상은 ‘차이 극복하기’였고, 핵심범주는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이었다. 이러한 적

응과정은 며느리와의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

께 살아가기의 세 단계로 분류되었다(Figure 1). 구체적인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이함(Causal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은 대개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사건

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이함’

이 중심현상인 ‘차이 극복하기’의 조건이 되는 범주로 파악되

었다. 하위 범주로는 ‘아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며

느리에 대한 기대’,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음’, ‘며느

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며느리의 적응을 걱정함’ 등이

었다. 

1) 아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모든 대상자들에게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의 결혼문제해결이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 여운께(결혼시키니까) 제일 

좋제. 아들 못 여우는 그 심정은 말로 못 하제(참여자 3). 

우리 아들 혼자 살면 뭐하것소. 마누라 얻어서 살아야

제(참여자 12) 

더 어린 애들도 장가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쩔까 걱

정했죠(참여자 11). 

우리 아들을 못 여우고 있을 때 왔응께 얼마나 귀엽고 

반갑것소. 글튼 저튼 상관없어 그렇든 저렇든 받아들였어

(참여자 6).

2) 며느리에 대한 기대

베트남 며느리를 맞을 때 다양한 기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옆집이 베트남 와서 오메 우리도 그런 며느리조까 오

라해야 쓰것다 그랬거든. 어찌 시어머니한테 잘항께. 나

도 저런 며느리조까 얻었으면 좋것다 인자 저만 하면 만

족하것다(참여자 9).

베트남 아가씨들은 생활력도 강하고 여기 살아도 다른 

부담을 안 가진다 해서 기왕이면 베트남 아가씨 데려오자 

그래갖고 참말로 며느리를 들여옹께(참여자 8). 

여기 아가씨들은 다 그러고 생겼으니까 또(아들이) 큰 

아들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어설피 외국으로 간 놈이 

더 나을 것이다. 나중에 니가 부모 모실라고 생각하면 그 

아가씨들 잘 모시니까 그래서 하게 되었죠(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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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ying One's Best to Live Together with the Daughter-in-law Paradigm

Paradigm 
component

Categories Sub-categories

Causal 
conditions

Taking a 
Vietnamese 
daughter-in-law

․ Being happy having solved the problem of son's marriage
․ Expecting a good Vietnamese daughter-in-law because of good reputation
․ Accepting Vietnamese daughter-in-law reluctantly
․ Being worried about daughter-in-law's adjustment in Korea
․ Making up one's mind to take a good care for her Vietnamese daughter-in-law

Contextual 
conditions

Experiencing 
distresses

․ Psychological distresses: feeling irritated, anxious, unsatisfied, sorry for son, sorry 
for daughter-in-law, worrisome, and regretful 

Intervening 
conditions

Facing problems ․ Daughter-in-law's characteristics: young age, self-centeredness, unfaithfulness, 
stubbornness, financial purpose of marriage, laziness, disrespectful behaviors, not 
looking after children and/or husband, wasteful habit, poor Korean language skill, 
cultural difference, poor social skills 

․ Son's characteristics: having special needs (disability), incompetence 
․ Family's characteristics: financial constraints, family members' criticizing the 
marriage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Negotiating ․ Negotiating with daughter-in-law: financial support for her family of origin, 
financial support for son's family, support for daughter-in-law working, inviting 
daughter-in-law's family of origin, appeasing, giving hope to daughter-in-law, 
teaching, not having her do difficult tasks, respecting her ways, staying with her, 
taking care of her

․ Negotiating with oneself: having sympathy with daughter-in-law, being patience, 
expecting a better future, keeping hope seeing daughter-in-law change, 
considering daughter-in-law as own daughter, understanding daughter-in-law, 
making efforts to communicate with daughter-in-law 

․ Negotiating with family members: coaching son & other family members, asking for 
outside help 

Consequences Feeling thankful ․ Daughter-in-law's positive impacts: daughter-in-law's existence itself, 
grandchildren, son's change, change in family atmosphere, good marital 
relationship of son and daughter-in-law as a couple, daughter-in-law's good 
reputation by neighbors

․ Seeing changes in daughter-in-law: brighter facial expression
․ Being acculturated: learning Korean etiquette, making Korean food
․ Eating Korean food, speaking fluent Korean

Wishing for a 
brighter future

․ Wishes for daughter-in-law: maintaining marriage, taking good charge of 
household, better in caring for others 

․ Wishes for son and daughter-in-law as a couple: health, raising grandchildren, 
stable financial condition

․ Wishes for grandchildren: not being bullied, accomplishing something 

․ Wishes for society: discarding prejudice against other cultures

Giving up ․ Indifferent relationship with daughter-in-law

3)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된 동기는 한국인 며느리

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그 먼 데에 있는 아가씨 하고 싶었겠어요? 아들을 못 여

우니까(결혼시키니까)무작정 그랬제(참여자 3). 

나이가 42살이나 먹어븐께 힘들더라고 아가씨들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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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djustment process of Korean mothers-in-law.

촌에 안 온다 해싸코.(중략) 베트남 광고를 붙여가꼬 어찌

고 알음이되었어(참여자 10).

4) 며느리의 적응을 걱정함

연구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맞을 때 걱정도 많았

음을 보여주었다. 

오메 타국에서 와서 살면 어쩔까 마음이 너무 걸리더

라고요(참여자11). 

막 왔을 때부터 말이 안통하고 니가 여기서 적응을 해

서 살라냐 안 살라냐 모르것다는 마음은 먹었지(참여자 

10).

5)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음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며느리에게 잘해주기로 마

음먹은 시어머니들이 많았다.

그래서 못해도 내가 잘해야 쓰것다 마음먹었는데요(참

여자 11). 

내 딸보다도 내가 더(잘)했어. 같이 사니까 너무 짠하

고 노무(남의) 나라에서 오니까. 내가 잘해줘야겠다 했는

데 지가 잘 하더라고요. 이녁 딸처럼 짠한 마음먹고 잘해

줘야겠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저도 더 잘한가봐요(참여

자 11).

2. 차이 극복하기(Phenomenon) 

참여자들은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의 결혼문제가 

해결되고 며느리를 통해 무엇인가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했다. 

따라서 내키지 않아도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지 걱정도 해주고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고 마음을 먹기도 했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경험과 연결된 중심현상은 며느리

와의 개인적 언어적 차이 및 생활양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3. 고통을 경험함(Context) 

맥락적 조건은 참여자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해결

하고자하는 일련의 문제들이나 환경을 의미하는데(Strauss와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답답함, 불안함, 불만스러움, 

아들이 가엾음, 며느리에게 미안함, 걱정됨, 후회됨 등의 다양

한 심리적 고통의 양상을 보였다.

힘든 것을 어쩨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

할 때 얼마나 많애 내가 아조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

여 시상에 네가 요렇게 먼 디서 와가고 내가 너를 나무라

면 뭣이 되겄냐 그러고 산께 겁나 깝깝하요.(중략)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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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갈란다 해싸코 참말로 가불까 싶고 겁나 불안합디다 

불안해 죽겄서라 아들도 짠하고(참여자 8). 

인자 말도 안통하고 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또 

먹는 것에서부터 틀리고. 일단 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

하고 미안하고 후회도 되지라(참여자 7). 

자기가 하던 성질이 그것이 폭팔해버린거야 막 그래가

꼬 땅바닥 궁글고 그 적응할 동안에 힘이 겁나게 들죠 우

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중략) 나 어찌 징헌께 어찌나 할

까 죽어불고 잡고 내가 업보가 많은가벼라우(참여자 1).

4. 문제에 부딪힘(Intervening Conditions)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인 

조건을 의미하는데(Strauss와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의 특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이라는 조건들이었

으며, 서로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중심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1) 며느리의 특성

문제가 되는 며느리의 특성으로는 어린 나이, 자기중심적 

태도, 불성실함, 고집스러움, 경제적인 목적의 결혼, 게으름, 

무례한 행동,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지 않음, 낭비벽, 한국어를 

못함, 문화적 차이, 사회성이 부족함 등이 있었다.

말도 안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세상을 돌아갈랑고(중

략) 집을 두 채를 부수고 지었는디 짓고는 띵깡을 부리는 

것이여 안 산다고. 나를 안 볼라고 하드라고. 저것이 말이 

안 통해가꼬 심난하요. 이야기를 할라믄 책에다 많이 모

아놔도 못 다 하겄어. 돈 벌어가꼬 돈 십원 하나도 안 써줘 

즈그집(친정) 부쳐. 매일 그래가꼬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중략). 비가 와서 한번에(친정)집이 짜그라들어서 태풍

에 짜그라들었다 항께 돈이 이백만원 있으면 집을 짓는다 

글구만 그래서 삼백오십을 해줬다. 그 이듬해 또 돈을 주

라 해. 돈 돈 항께 가정불화가 나제 안 날것이요?(참여자 

10).

며느리가 찡찡해. 시방도 그러고.(중략) 인사하는 법이 

없어 내가 인사해라 인사해라 해도 안녕하세요 그것 뿐이

여. 맨날 와서 우리집(베트남) 갈란다 갈란다. 밤낮 즈그

집 간다간다. 나가서 소지(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착착 깨

깟이 해야 쓴디 포도시(겨우) 정제(부엌)에서 밥이나 해

먹고. 밤낮 가서 먹고잡은(싶은) 것 다 사갖고 와. 돈 안 

애껴(참여자 9). 

그것도 불만이드만 용돈 안 준다고 시어머니도 안 주

고 남편도 안 주고 한께 나갈란다고(참여자 7). 

힘들었던 것은 지가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고 인제 

부모님도 보고 싶고 언어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내가 

시키는 것은 지가 나쁘게 생각도 들고. 말을 안 해 애가 긍

께 우리는 또 답답하제.(중략) 애가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

고 밥을 허더니 식으면 나주고 따순 밥은 지가 딱 먹고 있

어(참여자 1). 

오리공장에 간 뒤로는 저녁에도 회식한다고 안 오고 

늦게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으면 그것이 속상하지요

(참여자 4).

2) 아들의 특성

문제가 되는 아들의 특성으로는 장애와 무능이 있었다. 

(며느리가) 나하고 아들하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들어 첨

부터 현재까지. 아들은 암껏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사는 거여(참여자 7). 

저것이 인자 지 앞길 못 헤쳐나가고 갈팡질팡한디 카

드빚 60만원 내가 갚아줬어 그 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칠 개월 요 관리비가 이렇게 밀려가꼬 있고 아들이 정신

을 못 차려 직장을 어째 댕겼다 끊었다(참여자 1)

3) 가족의 특성

문제가 되는 가족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친척들이 

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경우였다.

딸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엄마가 여울라고 했응께 

엄마가 책임지라고. 모든 것이 내탓만 죄야(참여자 1). 

내가 없는 상태에서 가서 아들을 여워가꼬 니들을 물질

에 도움을 못 주니까 이렇게 내가 그런가보다. 인자 해놓

고 보니까 물질이 인자 없으니까 애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

아 내가 보기에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참여자 4)

5. 협상하기(Action/interaction strategies)

며느리, 아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현상을 만들어

가는 전략으로서의 작용/상호작용전략(Strauss와 Corbin, 

1998)은 ‘협상’이었다. 협상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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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합의

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요구를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며 다른 이

의 중재를 요청하는 과정을 협상으로 명명하였으며, 이것은 

며느리와의 협상, 자신과의 협상, 가족과의 협상으로 분류되

었다. 

1) 며느리와의 협상

이 하위범주는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며느리

와 아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며느리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원, 며느리 친정식구 초대, 며느리 달래기, 며느리에게 희망

주기, 며느리 가르치기, 며느리에게 어려운 일 안 시키기, 며

느리의 방식 존중하기, 며느리와 함께 있어 주기, 며느리 보살

피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울 때 짠하죠. 멀리서 와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 그래

서 다독거렸지(참여자 3).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런거 교육시키제(참

여자 6). 

지그 어메 내년에 오라고 했어. 돈을 벌지 못해 오란다

고 해서 오라고 해라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삯을 80만원

은 주어야 해.(며느리 친정)집 사는데 보탰어. 그래서 지

기집에 갔다왔제 작년에.(참여자 12). 

즈그 어메 시방 와서 담배 따고 일해 베트남에서 와가

꼬(참여자 9). 

내가 아들 그냥 모르게 해서 엄마이빨 좀 하시라고 베

트남 돈으로 바꿔서 애기한테 줬어(참여자 11). 

거기서는 300이면 보통 집 짓는데 500 가지면 높게 지

은다 해 우리 아들이(베트남에)가서 성 지었다 해. 처갓집

이 성 지었어라(참여자 6).

며느리 용돈 5만원씩 주면은 한번은 모아놨다가 그러

니까 고놈 밥솥 산다고요 17만 5천원인가(참여자 11).

음식은 망고 같은 거 그런 외국 그 쌈처럼 싸서 그런 거 

잘 먹더라고요. 애기 임신했으니까 그런 것도 사다주고 

그랬어요. 그 나라 과일 비싼 거 하나에 만원이나 허는디 

그것을 아낌없이 사서(참여자 11). 

저 하는 대로 저 노력대로 먹고 싶은 것 먹게 해주고 옷 

같은 것도 다 사 입히고 맞춰줘야지 나는 여기서 살았으

니까 알고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맞춰줘

야제(참여자 6).

일도 안 시키고 적응할 때까지는 나도 일 못했어요. 일 

안 다니고 같이 있고 그리고 심심할까봐서 데리고 돌아다

니고. 우리가 저를 잘해주고 우리 식구 만들라고 얼매나 

노력하죠(참여자 1). 

하고 싶어라 하고 하라고 해 많이 배운 게 좋제 꼭 저보

다가 적으라고 지가 딱 적고 긍께 이뻐죽것어(참여자3). 

조금만 더 참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

일러놓고 좀 풀어졌어요(참여자 4).

2) 자신과의 협상

자신과의 협상은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기, 인내심 갖기, 보

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며느리의 변화에서 희망 갖기, 며느

리를 딸로 여기기, 며느리 이해하기, 며느리와 대화하도록 노

력하기 등이었다.

내가 아팠어요. 저번 때 여름에. 식사를 밥 먹으란 소리

를 안 하더라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좀 밉더라고... 아휴 

어린께(어리니까) 그런갑다 문화가 틀린께 근갑다 하고 

내가 이해를 해불죠..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라 그것도 자

주 하면 안 되지.(참여자 3). 

사람이 성질이 없다우? 성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제. 

그래도 천리타향에서 누구를 보고 오느냐. 내가 막둥이 딸

로 생각해. 반찬을 해도 쓰면 쓰다 달면 달다고 하지 않고 

해준대로 먹고 날짜가 가면 할 것이라 그러제.(참여자 12). 

웬만하면 내가 아침을 해버려 이해해 불고 그냥 딸이

다 하고 깨울라고도 안 하고(참여자 3). 

우리 식구로 만들어 살 랑께 안 좋은 것을 표현 못 하

고 아무리 잘못해도 너 어째 그랬냐? 그 소리를 못했어

(참여자 8). 

우리가 저한테 나쁜 점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갈켜주고 지가 적응할 때까지는 우리가 징히 저한테 잘해

주고(참여자 1). 

타국에 생전 안 와본디를 와서 산디 오죽허것소 그것

도 이해를 허고 짠헌 마음도 들고(참여자 1). 

내 며느린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산디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시킨다믄 나는 이해가 안 가(참여자 3). 

아 내가 자식 안 여워서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싸우면

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많이 하지요 

이해하고 많이 참고(참여자 4)

3) 가족과의 협상

가족과의 협상은 아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조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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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도움 구하기 등으로 분류되었다.

며느리가 신작로에 혼자 앉아 있어. 어째 근다냐 그러

니까 아들이 머라고 했나봐. 그럼 못 쓴다 데려오라고 했

제. 아들한테 머이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라고.(참여자 3). 

처음에는(아들 말투가) 좀 툭툭하니 오메 그러면 못 쓴

다 좋게 해라 내가 늘 말했어요. 지금은 인자 툭툭 안 하고 

잘해요(참여자 11). 

우리 아들보고도 그랬어 해준대로 먹자 그냥 해준대로 

먹어야제 어쩌겄냐(참여자 8). 

처음에 작은 며느리가 엄마 큰 며느리 쪼끔 일어나라

고 해요 너도 인자사 인났지(일어났지)? 거시기 하면 인

나야 지그들도 내가 꽉 눌러 붕께 뭔 소리 못해(참여자 3).

6. 감사함(Positive consequences)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 참여자들은 며느리가 주는 열

매들에 감사를 느끼고 며느리자신이 보이는 변화에 감사를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며느리가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

며느리가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은 다양했으며 

주로 손자와 아들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애기 보니까 밤낮 좋제. ㅇㅇ가 재롱 피우니까 그 낙이 

있으니까 나는 좋아 내가 먼 낙이 있겄어 그것이 큰 낙이

제.(참여자 12). 

우리 ㅇㅇ이 낳아서 최고 좋고 행복하제라. 그만한 만

족이 없어(참여자 8).

 지가 엄마엄마하고 너무 잘 해요. 아조 딸보다도 잘해

요 애기가 애기 우유 값은 누가 버는가 하고 그러니까 결

혼해서 가정을 꾸리니까(아들이) 책임감도생기고(참여자 

11). 

결혼시켜논께 아들도 더 활발해가고 일도 성의 있게 

잘 하고 모든 것이 마음이 편하요(참여자 8). 

손자 낳은 게 젤 좋제. 아들 낳고 살림 잘하고 지 남편 

잘 챙겨주고 그것이 젤로 즐겁제(참여자 6)

아! 금슬 좋고 싸움 안 하고 잘 산께 좋지(참여자6). 

복둥이가 들어왔다 우리 딸들도 복둥이가 들어왔다 그

러고. 즈그 둘이 또 금실 좋게 살고 있고 동네에서 다 부러

워라 해(참여자 3)

2) 며느리에게서 보이는 변화들

처음에 힘들어했던 며느리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도 

시어머니들에게는 감사와 만족의 조건이었다.

일 잘한께 좋아 딸기를 잘 따(참여자9). 

인자는 속 많이 들었어라. 가만히 보면 속이 많이 들었

어 하하하(참여자 8). 

어른답게 취해주고 머이든지 잘 공경할 줄 알고 뭐이든

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착착하고 그랑께 잘해(참여자6). 

지금은 지가 적응을 하고 이해를 하니까 좋은 편이죠. 

밥이라도 요러코 지가 해서 신랑이라고 차려주고 저도 묵

고 그렁께 살것어 그때는 밥도 안 허고 내다도 안 보고(참

여자 1). 

우리가 잘 한께 저도 밝아지고 아무런 불평을 우리가 

안 한께 저도 그냥 겁나게 밝아졌어. 처음에는 그냥 안 밝

더라고. 우리 OO 엄마가 많이 밝아졌다고 밝아졌다고요

(참여자 3)

7. 미래에 대한 바람을 가짐(Positive consequences)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감사 외에도 연구대상자들

은 며느리, 아들내외, 손자들, 사회에 대한 바람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

1) 며느리에 대한 바램

며느리에 대한 바람은 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인자 해먹고 살고 이것 아부지(아들) 애껴주고 잘 살

고...(참여자 9). 

살다가 제일로 마음 변해가지고 어디로 후딱 어디로 

갈까 무서워서 그것이 걱정이제. 돈 애껴쓰고 살림만 잘

하면 그것이 만족이제(참여자 8)

2) 아들 부부에 대한 바램

아들 부부에 대한 바람은 화목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유지하

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았다.

지금 둘이 지금만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랬으면 좋

겠어요(참여자 11). 

그저 못나도 너희 나가지만 말고 너희 둘이서 늙어 죽

을 때까지만 살아라 그렇게만 내 마음 속으로 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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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어디 가지나 말고 늙어죽도록 우리 집에서 살아라(참

여자 6). 

즈그들끼리 잘 살고 서로가 좋고 지가 쪼끔만 이해하

면 좋겠어요. 즈그들끼리 잘 살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지(참여자1). 

지들이 앞으로 몸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것이제 착하게 몸 건강하고 잘 키우고(참여자 3)

3) 손자들에 대한 바램

손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라에서 우리 ㅇㅇ이 학교간디 잘해서 모든 것 앞으

로 잘 나갔으면 좋제(참여자 8). 

애기가 앞으로 잘 키워놓으면 괜찮겠다.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참여자 4). 

4) 사회에 대한 바램

사회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과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바람이 많았다.

정부에서 애를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대학교 갈 때

까지 정부에서 많이 혜택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참여

자 11). 

인자 앞으로 애들이 크면 쪼끔 뭣이 있을랑가 다문화

가정애들이여가꼬 머 어쩐다 저쩐다 앞으로는 세계가 다 

니 나라 내 나라 없은께 앞으로는 편견이 없을 거이다. 그

렁께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이나 똑같이 대해주면 바람

이다(참여자 3).

8. 체념함(Negative consequences) 

긍정적인 적응이 실패한 경우 체념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거

나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나 냅둬버려 즈그 일 즈그가 알아서 할...(참여자 10). 

오메 못 살것네 그것을 어쩔 것이요 그것을 날마다 가

르칠 수도 없고 그저 살아 야제 어쩔 것이요. 내가 같이 하

면 기가 막히게 서럽게 울어 불고 밥도 안 먹고 그렁께로 

냅둬부요 그냥 냅둬부러(참여자 8). 

며느리가 불만이 있어. 나는 내비둬브러 요새는 좋은

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요. 저는 저대로 묵고 나는 나

대로 묵고. 죽어 불면 안 보는데 괜찮아 아들이 거지가 될 

지 모르제... 죽어 불면 안 보는데 뭔 상관있어(참여자 7).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

머니의 적응과정은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

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며느리와의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기의 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적응의 과

정에서 다양한 협상방법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잘 조절하는 경우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적응과

정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차이를 좁히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최근 농촌에는 베트남 며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혼 

역시 증가하여 가정해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해체의 원인으로 시부모와의 관계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 며느리를 만난 시부모의 스트레

스 정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

머니의 입장에서 베트남 며느리와의 적응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베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의 적응과정

을 살펴보면, 시어머니인 대상자는 내국인과는 결혼할 수 없

는 상황에 놓인 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며

느리를 어쩔 수 없이 또는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한편

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잘해 주겠다는 마음도 먹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도 어리고 남편과도 나이차이가 많은 어

린 며느리가 이국땅에서 잘 적응할지 걱정도 된다. 그러나 시

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개인적 ․ 언어적 ․ 문화적 차이로 인

한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

하는데 있어 며느리의 특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이 변수

로 작용하게 되고 며느리, 자신 그리고 가족과의 협상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응적인 결

과를, 반대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Yoon과 Lee (2010)는 농촌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경

험을 ‘애달픈 마음으로 아들 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딸

처럼 품고 살려고 생각함’, ‘내 집 사람처럼 만들려고 함’, ‘복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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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며느리와 함께 삶’, ‘보이지 않는 올가미 감기’, ‘그래도 괜찮

음’ 등 6가지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Her와 Kim (2010)는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생활경험을 ‘무거운 짐을 던 듯한 안

도감’,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 ‘그냥 내가 참아버림’, ‘내 며

느리로서 인정함’,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림’ 등 5가지 범주

로 도출하였다. 두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며느리와의 만남’, ‘며느리와 씨름하기’, ‘며느리와 함께 살아

가기’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며느리와의 만남에 해당되는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에서 ‘아

들의 결혼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

고 하는 마음’ 등은 Yoon과 Lee (2010)의 ‘딸처럼 품고 살려

고 생각함’과 Her와 Kim (2010)의 ‘무거운 짐을 던 듯한 안도

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며느리와 씨름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Yoon과 Lee (2010)

의 ‘보이지 않는 올가미 감기’와 Her와 Kim (2010)의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에 해당되겠다. 통상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잠재적인 갈등관계(Fischer, 1983)이지만, 

다문화가정의 고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Ch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시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문제는 며느리의 특

성, 아들의 특성, 가족의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며느리

의 특성으로는 나이가 어림, 자기중심적인 태도, 불성실함, 고

집스러움, 경제적인 목적의 결혼, 게으름, 무례한 행동, 남편

과 자녀를 보살피지 않음, 낭비벽, 한국어를 못함, 문화적 차

이, 사회성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Kim, H. K. 등

(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시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인 경제

적인 문제, 며느리의 점잖지 못한 옷차림, 언어적인 문제, 아

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낮잠을 자는 것 등과 유사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소통도 안 되는 며느리가 자신의 욕

구가 좌절되게 되면 떼를 쓰고 땅바닥에 뒹구는 등 막무가내

의 행동을 하거나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한

다는 것이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며느리 말은 시어머

니에게는 협박처럼 느껴지고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들은 올가미, 업보 등으로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을 표현하였는데 갈등의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적인 소통이(Morr-Serewicz, 

2008; Quinn, 1983), 베트남 며느리의 경우 학력도 낮고 한

국어 실력도 낮아(Kim, H. K. et al., 2009) 더욱 어렵게 느껴

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어머니가 지각하

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에 대한 관점은 한 성인인 며느리이기

보다는 버릇없고 만만한 딸의 느낌이었고, 며느리의 특징에 

대한 관점은 문화적인 차이에서라기보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

제행동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러한 지각과 생각

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협상은 결렬되고 적응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아들의 특징으로는 장애와 무능을 언급하였고, 가족의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가족 또는 친척들의 비판적인 

태도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친척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외국인 며느리가 적응하는데 더 많은 노

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Kim, H. K. et al., 2009; Yeo, 

2010)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들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언급

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들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면담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

들의 무능과 경제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가출을 걱정하면서 협상에 적극

적이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며느리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인 태

도를 취해 협상에도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의 경

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Chung, 2008)

으로 생각하듯이 시어머니의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들과 

가족의 문제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베트남 며느리는 본

국에 있는 원가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했고, 이는 결혼

의 조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보

면 결혼 전의 정보와 사뭇 다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친정

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에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베트남 여성의 경우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가장 많아(Chung, 2008), 다

른 외국인 여성보다 더 크게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외국인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한국인 

시어머니 역시 민감한 부분이고 스트레스 요인으로(Kim, H. 

K. et al., 2009),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시어머니의 적응에 주

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Koo (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혼돈과 갈등에서 점차 문

제를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시어머니들도 며느리들처럼 차이를 극복하

고자 며느리, 자신, 그리고 가족과의 협상을 끊임없이 시도하

였다. 며느리와의 협상방법은 경제적인 지원, 며느리의 친정

가족을 한국에 초대하기, 며느리를 달래고 희망주기, 그리고 

며느리의 생활방식 존중하기가 있었다. 자신과의 협상으로는 

며느리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딸처럼 생각하면서 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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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였다. 가족과의 협상은 아들에게 며느리한테 잘하도록 

조언을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베트남 며느리에게 한부로 

하지 못하도록 옹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

(Kim, H. K. et al., 2009; Kim & Lee, 2011)에서 농촌 시어

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와의 문화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

레스 받거나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시각

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시어머니 나름의 며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옹호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시

어머니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며느리를 이성

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딸처럼 또는 내 집 사람 만들기 위해

서 인내하면서 ‘정(情)’과 ‘연민(憐愍)’으로 베트남 며느리를 

가슴으로 품으려고 노력하였다. 베트남 시어머니의 이러한 협

상의 결과 긍정적인 경우에는 ‘며느리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

과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며느리, 아들, 손자,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바람’을 품게 되지만 부정

적인 경우에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

으면 되지’와 같은 체념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긍정적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들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베트남 문화에 대한 수용, 그리고 베트남 며느리에 대한 측은

지심으로 대상자의 사고와 감정의 재구성이 필요했다. 이는 

Kim과 Lee (2011)가 다문화가정 시부모들이 처음에는 자기

의 영역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점차 자기를 해체하고 재구성함

으로 적응한다는 설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각

적인 협상방법을 통해 차이를 극복한 경우에는 적응적인 과정

을 보이지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들 

부부의 별거, 이혼 또는 베트남 며느리의 가출과 같은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중심현상인 차이를 극복하고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대상자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친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문화적인 차이의 수용, 

아들과 가족들의 문제 인정, 아들과 친척들에게 며느리를 배

려할 수 있도록 옹호하는 등 자신의 태도와 사고를 재구성하

였다. 특히 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 취약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갈등해결 프로그램

에 언어, 문화, 및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사고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인지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

관계증진 프로그램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둘째, 시어머니의 심리적 안녕을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조그룹의 운영 등 시어머니 자신의 적응과정을 지지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언한다.

셋째, 시어머니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적응과정

에 대한 연구도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

해 간호교육에 다문화가정 여성이민자들의 적응 뿐 아니라 가

족구성원의 적응과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기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

법을 통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그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의 하

위범주가 발견되었다. 중심현상은 ‘차이 극복하기’였고, 핵심

범주는 ‘며느리와 함께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베트남 며느리를 맞아 기쁨, 기대, 걱정 등 

복합적인 감정과 며느리와의 개인적 ․ 언어적 ․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며느리, 자신 그리고 다른 가

족과 협상을 하게 된다. 협상의 결과 며느리의 변화에 감사하

고 아들 부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적응과 반대

로 모든 것을 체념하는 부정적인 적응을 가져왔다. 따라서 베

트남 며느리를 맞은 시어머니가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며느리

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시어머니 자신의 사고와 감

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복합적인 요소들

이 상호작용하는 이 과정을 정서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지하며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전문적 역할

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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